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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Although quantitative research on alcohol consumption among nursing students is important, qualitative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the subjective views of individual students, such as their feelings and thoughts, and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 targeted alcohol intervention program. Q-methodology is a systematic approach that examines the subjective perspectives of 
individuals, including their views, beliefs, and attitudes, enabling understanding of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subjectivity structure. This study examined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drinking among freshmen in nursing college 
using Q methodology.

Methods : Q-sorting was conducted, collecting 38 P samples and 40 statem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C QUANL 
program. The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Q-factor analysis.

Results : The results identified four types of drinking perceptions among freshmen in nursing college. Type 1 was “safety and 
health pursuit,” type 2 was “friendship pursuit,” type 3 was “‘norm-oriented,” and type 4 was “sound manners.” When looking at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drinking among freshmen in nursing college, there was a common opinion that drinking should not 
be forced and that it is an individual choice. However, the difference in views (positive and negative) of drinking shows the need 
for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s and interventions suitable for each type.

Conclusion : Nursing freshmen should be prepar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health care as an educational role and model 
in preventing damage from drinking and maintaining health promotion throughout their life by habituating proper drinking behavior 
during college lif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increase positive awareness of drinking among nursing students 
through various strategic programs that can participate in sobriety prevention programs within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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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연령과 상

관없이 누구나 쉽게 술을 접할 수 있으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는 생각에 술을 권

유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학 생활 중 일상화된 음주

문화로 인하여 음주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이며, 대학

생의 음주율은 성인보다 높고 특히 여학생의 음주율과 

음주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 Shin, 2015; 
Park, 2016; Park 등, 2017). 뿐만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발

달로 인해 시‧청각적으로 음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

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으

로 음주허용 연령이 만 19세이지만, 첫 음주 연령의 경

우 청소년은 평균 13.1세, 대학생은 평균 17.8세(Ju 등, 
2019)이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미성년에 대한 다양한 

속박과 규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허용된 분위기에서 

공공연하게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1학년 때는 학교의 적응과 신입생으로서의 통과

의례로 사교적 음주 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데(Jon 등, 
2015),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에서 자연

스럽게 음주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Ji & 
Lee, 2016) 주위에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술을 마시게 된다(Ryu &　 Baek, 
2012). 특히 간호대학생은 성적,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추구행동, 회피행동으로 문제 음주를 할 수 있는데

(Bae, 2019), 간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제 음주군은 32 %였으며, 그 중 1학년이 36 %로 가장 높

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났다(Kim, 2018).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과중한 학업량과 인

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

를 받게 되고(Choi & Lee, 2012), 타과 학생들에 비해 전

문적 전공지식과 낯선 환경의 병원실습, 국가고시 등의 

과중한 스트레스까지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

하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된다(Kim, 2013; Metzger 등, 
2017). 

대학생은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 단계로, 의사

결정 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시기로 동일한 양의 음

주도 성인에 비해 영향이 심각하며,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금주에 대한 생

각도 많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Ryu &　

Baek, 2012).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처음 

들어와 음주를 시작하는데, 이들은 제대로 된 음주에 대

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음주와 함께 진행되는 학

교행사에 노출되어 음주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대학

시절 향유했던 잘못된 음주행태는 직장으로까지 이어져 

직장에서도 잘못된 음주행태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에 대한 잘못된 음주 행태

와 관련된 중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Ju 
등, 2019). 그러므로 대학 신입생 때부터 음주에 대해 심

도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앞으

로 예비의료인으로서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야 하므로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국내 연구에서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 관

련 연구는 음주 행동과 건강생활실천, 정신겅간수준 간

의 관련성(Kim, 2017) 등이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음주실태, 음주동기와 문제 음주의 비교(Kim, 
2018),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ae, 2019), 문제 

음주 실태와 관련요인(Ji & Lee, 2016) 등이 있다. 주관성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여대생의 

음주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대한 연구로 음주 유형을 첫 

번째, 이성적 자제형으로 건강을 위해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유형과 두 번째, 주관적 심취형으로 음주량을 조절

하지 않고 음주를 즐기는 유형, 세 번째, 충동적 의존형

으로 평소에는 조절하지만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면 충

동적으로 음주를 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Park, 2015). 간호대 신입생의 음주와 관련하여 태

도, 인식 등에 대한 주관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없는 실

정이다. 간호대 신입생의 음주에 대한 양적 연구도 중요

하지만 개개인에게 보다 적절한 음주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신입생의 입장에서 그들의 

느낌이나 생각 등의 주관적 견해를 알아보는 질적연구 

등이 효과적이며, 특히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 관점, 
견해, 신념, 태도 등을 고찰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써, 간호대 신입생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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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이용하여 음주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별 절주 또는 금주 프로그램 개발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이용하여 간호대 신입생

의 음주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절주 중

재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 신입생의 음주 유형을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 신입생의 음주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

석하고 기술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Q모집단은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음주에 대한 진

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음주 관련 논문, 기사 등을 고

찰하고 간호대 신입생 5명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

행하였다. 인터뷰는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인
터뷰에 대한 녹음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나

온 진술문을 합하여 총 121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 Q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

통된 의미나 유사한 진술문들은 하나로 범주화하여 40
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진술문은 음주 인식

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음주에 관한 중독예방

전문가인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신입생의 음주 인식에 

적절한 진술문으로 수정하여 최종 40개의 진술문을 완

성하였다(Table 1).

No Q-Statement
1 Drinking alcohol relieves stress.
2 Moderate drinking alcohol is good for health.
3 Drinking alcohol interferes with schoolwork.
4 Drinking alcohol etiquette should be observed at drinking parties.
5 When I drinking alcohol, I openly tell my true feelings.
6 Drinking alcohol changes your mood.
7 It's okay to go to the second and third drinking alcohol parties.
8 Drinking alcohol makes it difficult to control your behavior.
9 The first drinking alcohol should be with parents.
10 Education on drinking alcohol of college students is needed.
11 Drinking alcohol is required on special days (MT, festivals, end of class, etc.).
12 Drinking alcohol is fundamental to college life.
13 People regret after drinking alcohol.
14 Drinking alcohol is a personal choice.
15 The drinking alcohol culture of passing the glass must disappear.
16 Don't force yourself to drinking alcohol more.
17 Our country is tolerant of drinking alcohol.
18 You should try drinking alcohol at least once.
19 Alcohol consumption increases due to drinking games.
20 Continuing binge drinking can lead to alcohol poisoning.
21 People with bad drinking alcohol habits are difficult to get along with.
22 Drinking alcohol makes you sleep better.

Table 1. Q-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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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Statement (Continue)

No Q-Statement
23 Drinking alcohol makes the atmosphere of the meeting harmonious.
24 Drinking alcohol has a bad effect on health.
25 Once drinking alcohol becomes a habit, it is difficult to quit.
26 Being late or absent due to drinking alcohol.
27 When you drinking alcohol, you are not conscious of the people around you.
28 Drinking alcohol boosts your self-confidence.
29 There are many places to drinking alcohol around the university.
30 When I see an advertisement for alcohol, I want to drink.
31 Through drinking alcohol,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and seniors and juniors becomes stronger.
32 A depressed person drinks alone.
33 Drinking alcohol makes me feel like an adult.
34 Drinking alcohol contributes to suicide.
35 Drinking alcohol stimulates sexual impulses.
36 I drinking alcohol until the end not to break the mood of the meeting.
37 People who drinking alcohol are better at social life than people who don't drink.
38 I exchange information about school life while drinking alcohol .
39 Drinking alcohol makes it easy to make friends with strangers.
40 Drinking alcohol causes legal problems (assault, drunk driving, etc.).

2.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 수집은 40개의 Q진술문을 가지고 C시에 소재하

고 있는 B대학교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남학생 6명, 
여학생 32명으로 총 38명을 편의표집하여 P표본으로 선

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40개 진술문이 인쇄

된 카드를 나눠준 후 카드를 읽어보면서 긍정(+), 중립

(0), 부정(-)으로 나눈 후 분포도의 모양에 따라 가장 긍

정적인 진술문(+4)부터 가장 부정적인 진술문(-4)까지 분

류하도록 하였다. 분류가 끝난 후 양 끝에 놓인 2개의 진

술문에 대한 선택 이유에 대해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비밀보장 등

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도중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본 연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린 후 

서면동의를 받았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인터뷰 전에 녹음

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에는 녹음파일

과 기록은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3. 자료 분석 

Q분포도에서 가장 부정적인 진술문을 1점, 중립적인 

진술문은 5점, 가장 긍정적인 진술문은 9점으로 코딩하

여 PC QUANL Program으로 처리하였으며, Q요인 분석

은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된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 요인의 수를 3에서 6까지 입력시킨 후 아이겐 값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를 확인하

여 4개 유형이 가장 합리적인 Q요인으로 판단되어 선택

하였다.

Ⅲ. 결 과

1. Q유형의 형성

간호대 신입생의 음주 유형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4개 유형의 전체변량은 54 %를 설명

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은 35 %,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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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10 %, 제3유형은 8 %, 제4유형은 5 %로 나타났

다(Table 2).
이들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제1유형과 제2유형은 .54, 

제1유형과 제3유형은 .64, 제1유형과 제4유형은 .49, 제2
유형과 제3유형은 .68, 제2유형과 제4유형은 .52, 제3유
형과 제4유형은 .60으로 나타났다(Table 2).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1 1.00 .54 .64 .49

Factor 2 - 1.00 .68 .52

Factor 3 - - 1.00 .60

Factor 4 - - - 1.00

Eigenvalue 13.62 3.12 2.24 1.81

Variance (%) 35.83 10.22 8.90 5.77

Cumulative variance (%) 35.83 46.05 54.95 60.72

Table 2.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Eigenvalue, and correlations among the factors (n= 38)

총 38명의 대상자 중 제1유형은 8명으로 모두 여학생

이었으며, 제2유형은 14명으로 남학생 1명, 여학생 13명, 
제3유형은 9명으로 남학생 3명, 여학생 6명, 제4유형은 7
명으로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으로 분류되었다. 인자가

중치는 제1유형은 8번, 제2유형은 26번, 제3유형은 36번, 
제4유형은 24번 대상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
(n)

ID
(P) Sex Age Religion First period of drinking 

alcohol
Number of drinking 

alcohol (Month)
Factor 

weights

Factor1
(n=8)

8 F 18 No College student 2~3 1.53
32 F 19 Yes Middle school student 1 1.43
30 F 21 No College student 2 1.30
31 F 19 No High school student 5 1.18
1 F 19 No College student 1 .71
22 F 21 No College student 1~2 .72
37 F 19 Yes College student 1~2 .60
29 F 19 No High school student 3 .52

Factor2
(n=14)

26 F 18 No College student 4 1.90
7 F 19 No High school student 6~8 1.64
13 F 19 No College student 5 1.29
35 F 19 No High school student 4 1.13
23 F 21 No College student 3~4 1.04
12 F 19 Yes High school student 10 .98
15 M 25 No High school student 8 .98
18 F 19 No College student 1 .82
2 F 19 No High school student 3~4 .81

Table 3.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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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Continue) (n= 38)

Factor
(n)

ID
(P) Sex Age Religion First period of drinking 

alcohol
Number of drinking 

alcohol (Month)
Factor 

weights

Factor2
(n=14)

20 F 21 No College student 2 .78
27 F 19 No Middle school student 4~5 .78
28 F 19 No Middle school student 2~3 .68

14 F 19 No Middle school student 2~3 .59
25 F 20 Yes College student 1~2 .56

Factor3
(n=9)

36 F 19 No College student 4 1.21
4 F 19 No High school student 4 1.13

6 M 19 Yes High school student 12 1.07
3 M 19 Yes High school student  4 .93

19 F 23 No High school student 1 .73

16 M 19 No High school student  6 .67
11 F 19 No College student  10 .56
33 F 19 No High school student  4 .51
34 F 19 Yes College student  8 .49

Factor4
(n=7)

24 F 21 No High school student 12 1.24

5 M 19 No Middle school student  1~2 1.17
17 F 19 No College student  1 1.14
38 F 19 Yes College student  8 1.09
10 F 19 Yes High school student  16 1.06

21 F 19 No Middle school student  3 .67
9 M 22 No College student  3 .64

2. 유형별 특성

1) 제1유형: 안전과 건강추구형 

제1유형의 대상자들이 동의하는 항목은 음주는 법적

인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며, 우리나라

는 음주에 관대하며 대학 주변에는 음주할 곳이 많고 술

버릇이 나쁜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진술문이었

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모임 때 분위기를 깨

지 않기 위해 술을 끝까지 마시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며, 음주는 대학생활의 기본이고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우울한 사람은 혼자서 술을 마신

다는 진술문이었다.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53)를 나타낸 8

번 대상자가 가장 긍정을 보인 항목은 Q24이었으며, 이
를 선택한 이유는 “술을 마실 때 가벼운 한 두 모금은 

우리 몸에 좋을지 모르지만 한 두 모금 마시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 많이 마시게 되는데 필름이 끊기거나 토하

거나 해서 몸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답하였

다. 가장 부정을 보인 항목은 Q36이었으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술을 끝까지 마시는 일은 안 좋은 술 문화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면 일상생활

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고 답하였다.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동의한 항목은 음주

는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하고 대학주변에 음주할 곳이 

많으며, 주변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것

이었다. 반면, 특히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특별한 날에 

음주를 하며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고 술자리에서 음주

예절을 지키며 음주는 대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이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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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Statement z-score

40 Drinking alcohol causes legal problems 
(assault, drunk driving, etc)  1.95

24 Drinking alcohol has a bad effect on health  1.90

16 Don't force yourself to drinking alcohol more  1.85

29 There are many places to drinking alcohol around the university  1.54

17 Our country is tolerant of drinking alcohol  1.36

21 People with bad drinking alcohol habits are difficult to get along with  1.14

14 Drinking alcohol is a personal choice  1.10

33 Drinking alcohol makes me feel like an adult -1.19

32 A depressed person drinks alone -1.34

34 Drinking alcohol contributes to suicide -1.39

12 Drinking alcohol is fundamental to college life -1.47

35 Drinking alcohol stimulates sexual impulses -1.47

37 People who drinking alcohol are better at social life than people who don't drink -1.53

36 I drinking alcohol until the end not to break the mood of the meeting -1.68

30 When I see an advertisement for alcohol, I want to drink -1.80

Table 4. Statement of factor 1 with a z-score of ±1 or more (n=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제1유형은 우리나라는 음

주에 관대하여 대학 주변에도 음주할 곳이 많으며, 음주

는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음주는 대학 생활의 기본이며, 술버릇

이 나쁜 사람과는 어울리는 것과 모임의 분위기를 위해 

끝까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1유형을 ‘안전과 건강추구형’으로 명

명하였다. 

2) 제2유형: 친목추구형

제2유형의 대상자들이 동의하는 항목은 술자리에서는 

음주예절을 지켜야 하고 술을 마시면 기분전환이 되며, 
술을 마시면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며 음주는 모

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지만 술잔을 돌리는 

음주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는 진술문이었다. 반면에 동의

하지 않는 항목은 음주로 인해 지각이나 결석을 하여 학

업을 방해하며,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술을 마시

고 나서 후회를 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진술문이었다.
제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90)를 나타낸 26

번 대상자가 가장 긍정을 보인 항목은 Q6이었으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신세한탄도 하다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답하였다. 가장 부정을 보인 항목은 

Q26이었으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학업에 피해가 갈 정

도로 술을 마셔본 적은 없다. 보통 다음날 오전에 아무 

계획이 없을 때 술 약속을 한다”고 답하였다. 
제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동의한 항목은 술을 

마시면 기분전환이 되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2차, 3차까지 가는 것도 좋아하며, 모임 때 분위기를 깨

지 않기 위해 끝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었다. 반면, 특
히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첫 음주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하며, 음주는 학업을 방해

하며 술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음주로 인

해 지각이나 결석을 하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

이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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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Statement z-score

4 Drinking alcohol etiquette should be observed at drinking parties  2.07

14 Drinking alcohol is a personal choice  1.91

16 Don't force yourself to drinking alcohol more  1.73

6 Drinking alcohol changes your mood  1.54

39 Drinking alcohol makes it easy to make friends with strangers  1.26

23 Drinking alcohol makes the atmosphere of the meeting harmonious  1.22

15 The drinking alcohol culture of passing the glass must disappear  1.00

37 People who drinking alcohol are better at social life than people who don't drink -1.06

33 Drinking alcohol makes me feel like an adult -1.09

13 People regret after drinking alcohol -1.21

35 Drinking alcohol stimulates sexual impulses -1.24

34 Drinking alcohol contributes to suicide -1.26

3 Drinking alcohol interferes with schoolwork -1.46

30 When I see an advertisement for alcohol, I want to drink -1.64

26 Being late or absent due to drinking alcohol -2.13

Table 5. Statement of factor 2 with a z-score of ±1 or more (n= 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제2유형은 술은 기분전환

이 되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으며,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고 모임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모임의 분위기를 위해 끝까지 술을 마

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제2
유형을 ‘친목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규범중시형

제3유형의 대상자들이 동의하는 항목은 첫 음주는 부

모님과 함께 해야 하고 특별한 날은 음주를 해야 하며, 
술버릇이 나쁜 사람은 어울리기 어렵다는 진술문이었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술은 성적인 충동을 불러

일으키며, 음주로 지각이나 결석을 하고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습관이 되면 끊기 어려우며, 모임 

때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끝까지 술을 마신다는 진술

문이었다.      
제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21)를 나타낸 36

번 대상자가 가장 긍정을 보인 항목은 Q9이었으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주량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밖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부모님과 마시게 

되면 주량을 확인하여 조절해서 마시게 되므로 술자리

에서 조심성을 배우게 된다”라고 답하였다. 가장 부정을 

보인 항목은 Q36이었으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술에 대

한 자기주량을 무시하고 마시면 실수를 하게 되어 오히

려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답

하였다.
제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동의한 항목은 첫 

음주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특히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음주는 습관이 되면 끊기 어렵고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성적인 충동까지 불러일으키고 

적당한 음주를 하여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Table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제3유형은 첫 음주는 부모

님과 함께 하며 특별한 날에는 술을 마시되 술버릇이 나

쁜 사람과는 어울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음주

는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술광고를 보면 술을 

마시고 싶지 않고 자살이나 지각, 결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건강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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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3유형을 ‘규범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4유형: 건전한 매너형

제4유형의 대상자들이 동의하는 항목은 술자리에서는 

음주예절을 지켜야 하고 MT, 축제 등 특별한 날에는 음

주를 해야 하지만 술잔을 돌리는 음주문화는 사라져야 

하며, 첫 음주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하고 술은 한번쯤 

마셔보아야 한다는 진술문이었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며, 모임 때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끝까지 술을 마시고 2, 3차 술

자리까지 가는 것은 괜찮으며 술을 마시면 주변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진술문이었다.
제4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24)를 나타낸 24

번 대상자가 가장 긍정을 보인 항목은 Q4, Q15이었으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술자리를 할 때에는 나이와 상관없

이 항상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매

너이다. 다른 사람에게 술잔을 돌리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으며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고 답하였다. 가장 부정

을 보인 항목은 Q37이었으며, 이를 선택한 이유는 “사회

생활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일상생활의 매너있

는 행동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술을 마신다고 사회생활

을 잘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제4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동의한 항목은 음주

는 대학생활의 기본이며,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술자리에서는 음주예절을 지켜야 하며 음주는 습관이 

되면 끊기 어렵고 특별한 날에는 음주를 해야 하며, 우
울한 사람은 혼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이었다. 반면, 특히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2차, 3차 술자리까지 가는 것은 

괜찮으며, 술을 마시면 기분전환이 되고 모르는 사람들

과 쉽게 친하게 하며 술버릇이 나쁘면 어울리기가 어렵

다는 것이었다(Table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제4유형은 술자리 음주예

절을 지켜야 하고 술잔을 돌리는 음주문화는 사라져야 

하며, 술은 한 번 쯤은 마셔봐야 하는데 첫 음주는 부모

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술을 끝까지 마

시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제4유형을 ‘건전한 매너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별 공통점 

본 연구에서 분석된 4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의를 

한 항목은 술을 더 마시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z-score = 

No Q-Statement z-score

16 Don't force yourself to drinking alcohol more  2.31

14 Drinking alcohol is a personal choice  1.89

9 The first drinking alcohol should be with parents  1.62

11 Drinking alcohol is required on special days 
(MT, festivals, end of class, etc)  1.46

21 People with bad drinking alcohol habits are difficult to get along with  1.06

36 I drinking alcohol until the end not to break the mood of the meeting -1.13

25 Once drinking alcohol becomes a habit, it is difficult to quit -1.19

2 Moderate drinking alcohol is good for health -1.20

26 Being late or absent due to drinking alcohol -1.35

34 Drinking alcohol contributes to suicide -1.38

30 When I see an advertisement for alcohol, I want to drink -1.40

33 Drinking alcohol makes me feel like an adult -1.48

35 Drinking alcohol stimulates sexual impulses -2.16

Table 6. Statement of factor 3 with a z-score of ±1 or more (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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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음주는 개인의 선택이다(z-score = 1.47) 이었다. 반
면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항목은 술 광고를 보면 

술이 마시고 싶다(z-score = -1.54), 음주는 자살에 영향을 

준다(z-score = -1.39), 술을 마시면 어른이 된 기분이 든

다(z-score = -1.10) 이었다(Table 8).

No Q-Statement z-score

16 Don't force yourself to drinking alcohol more  2.04

14 Drinking alcohol is a personal choice  1.47

33 Drinking alcohol makes me feel like an adult -1.10

34 Drinking alcohol contributes to suicide -1.39

30 When I see an advertisement for alcohol, I want to drink -1.54

Table 8. Statements showing positive and negative agreement on all factors

Ⅳ. 고 찰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간호대 신입생의 음주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절주 중재 방안

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 신입생

의 음주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제1유형 

‘안전과 건강추구형’, 제2유형 ‘친목추구형’, 제3유형 ‘규

범중시형’, 제4유형 ‘건전한 매너형’으로 명명하였다. 
제1유형은 ‘안전과 건강추구형’으로 우리나라는 음주

에 관대하여 대학 주변에도 음주할 곳이 많으며, 음주는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

각하였다. 또한 음주는 대학 생활의 기본이며, 술버릇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 모임의 분위기를 위해 끝까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No Q-Statement z-score

4 Drinking alcohol etiquette should be observed at drinking parties  2.37

16 Don't force yourself to drinking alcohol more  2.25

11 Drinking alcohol is required on special days 
(MT, festivals, end of class, etc)  1.60

15 The drinking alcohol culture of passing the glass must disappear  1.38

9 The first drinking alcohol should be with parents  1.17

18 You should try drinking alcohol at least once  1.04

14 Drinking alcohol is a personal choice  1.00

27 When you drinking alcohol, you are not conscious of the people around you -1.19

7 It's okay to go to the second and third drinking alcohol parties -1.26

30 When I see an advertisement for alcohol, I want to drink -1.33

34 Drinking alcohol contributes to suicide -1.53

36 I drinking alcohol until the end not to break the mood of the meeting -1.65

37 People who drinking alcohol are better at social life than people who don't drink -2.03

Table 7. Statement of factor 4 with a z-score of ±1 or more (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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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선행연구(Park, 
2015)에서 제시하는 ‘이성적 자제형’처럼 음주를 중독성 

행위로 인식함으로써 건강을 위해 음주를 거의 하지 않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신

념이 음주 행동을 감소시키고, 이와 반대로 음주의 효과

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은 음주 행동을 증가시켜 문제 음

주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Bong, 
2014). 이런 부분에서 신입생 때부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 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나 생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유형은 ‘친목추구형’으로 대상자들이 동의하는 항

목은 술자리에서는 음주예절을 지켜야 하고 술을 마시

면 기분전환이 되며, 술을 마시면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며 음주는 모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지

만, 술잔을 돌리는 음주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

다. 반면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음주로 인해 지각이나 

결석을 하여 학업을 방해하며,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

키고 술을 마시고 나서 후회를 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었다. 제2유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선행연구(Park, 2015)에서 제시하는 ‘주관

적 심취형’으로 음주가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해주고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와 음주를 통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기분을 완화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제2유형은 우리나라 대학생

들의 과음의 문제는 잘못된 술 권하는 문화의 영향과 음

주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음주에 대한 관용

적 태도를 바꾸는 교육 및 중재와 긍정적인 음주의 결과

기대를 감소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제3유형은 ‘규범중시형’으로 첫 음주는 부모님과 함께

하며 특별한 날에는 술을 마시되 술버릇이 나쁜 사람과

는 어울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음주를 하나

의 규범으로 인식함으로써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우리나

라에서 개인이 속한 가족 집단의 음주 규범이나 문화라

고 볼 수 있겠다(Lee, 2015). 또한 Cox와 Klinger(1988)의 

음주 동기 유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사

회적 비난을 피하는 동기보다는 긍정적인 음주 규범에 

맞추어 행복감이나 안녕감을 위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주는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지 않

으며 술 광고를 보면 술을 마시고 싶지 않고 자살이나 

지각, 결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건강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유형은 술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

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는 신념인 음주 

거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술을 마

시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유형에 속한다. 간호대학생의 음주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제3유형에 속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제3유형의 간호대학생들처럼 음주에 대한 예의범절

을 알고 음주 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음주

에 취약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기 통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다.
제4유형은 ‘건전한 매너형’으로 제3유형과 비슷한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술자리 음주 예절을 지켜야 하고 술

잔을 돌리는 음주문화는 사라져야 하며, 술은 한 번쯤은 

마셔봐야 하는데, 첫 음주는 부모님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 초기의 기간

으로 가족의 영향을 받아 음주를 시작하는 시기로 음주 

거절 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Lim & Kim, 
2002). 의미 있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회에 나와 음주

를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주변의 권유나 분

위기에 이끌려 음주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 시기에 집

단 내에서 음주 유혹에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증진이 매우 중요함(Yang & Song, 2013)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에 영

향을 주어 고위험 상황에서 보다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돕는데 주변의 음주 유혹과 음주 권유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치 않을 때 술을 거절할 수 있

는 것으로(Yang & Song, 2013), 제4유형의 건전한 매너

형에서 나온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은 아니며, 술을 끝까지 마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

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

럼 음주 거절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음주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초기 대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음주 습관은 성인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
정한 음주 습관이 형성되면 음주 및 건강 관련 지식이 

증가해도 행동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의 음주는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4개 유형 간의 공통적인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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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더 마시도록 강요하면 안 되고, 음주는 개인의 선

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음주 유혹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

으로, 음주 문제를 다루는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개설로 간호대학생들이 음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 내에서 절주예방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

들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 키울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간호대 신입생의 음주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절주 중재 방안

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 신입생

의 음주 유형은 ‘안전과 건강추구형’, ‘친목추구형’, ‘규
범중시형’, ‘건전한 매너형’으로 분류되었다. 간호대 신

입생은 대학 생활 동안 올바른 음주행태를 습관화하도

록 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서 생애주기 전

반에 걸쳐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유

지하는데 교육적 역할과 모델로서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 신입생 각각의 음주 유형의 특

성에 대해 음주 행동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활

동, 흡연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음주 유형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제한이 있다. 특히 흡연자는 정상 음주군과 비교

했을 때 물질남용이나 자살과 연관성이 있음을(Kim 등, 
2016) 보여주고 있어, 추후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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